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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6조 규모 손해배상 청구받아" 이데일리

케냐 및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2019년 자기자본 대비 26.6%인 6조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 받았다고 공시 

원고는 이란이 기업은행의 계좌로 실시한 사기적 처분을 무효화 하고 집행판결금액만큼 인도할 것을 청구, 기업은행은 청구가 미국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힘

은행 오피스 빌딩 대출 조여라…與, 금융당국 압박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오피스 빌딩 관련 은행 대출을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구

K-뉴딜 동참 금융권…금융당국도 인센티브·위험완화 등 고심 아시아경제

금융권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 여당 주요 관계자 등은 K-뉴딜 지원방안 논의한 자리에서 금융권의 뉴딜 사업 지원 의지가 충분함을 확인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데, 올해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이 추진

영끌·빚투 승자는 은행…'200% 성과급' 줄줄이 타결 한국경제

성과금 증가는 작년 '영끌', '빚투' 등 대출수요 증가 등에 따른 은행권 이익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

성과급, 격려금·위로금, 복지 혜택, 희망퇴직 조건 등을 고려하면 임금사정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  

보험분쟁 칼 빼들었던 윤석헌, 즉시연금 2라운드서 이길까 연합뉴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법원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소송 판정에 어떻게 판가름 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1,527 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보유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 중인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자들의 승리에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젠 보험사에서 ‘건강·자산관리’ 해볼까…마이데이터 출격 헤럴드경제

지난 1차 허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보험사들은 금융위원회의 2월께 예정인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업자 모집 신청

헬스케어’와 ‘자산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을 목표

미래에셋금융서비스, 700억대 증자 '영업 본격화' 더벨

미래에셋생명 보유 지분 100%인 판매전문회사(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주당 5,000원씩 보통주 140만주로 총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사회에 결의

이번 증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12월에 선언한 보험 제조와 판매의 분리의 후속조치

증권사도 ESG...친환경·사회적 채권 발행 '봇물' 팍스넷뉴스

국내 증권사들,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적 책임투자) 채권 발행을 검토하며 글로벌 ESG에 관심 보여 

NH투자증권은 1,000억원 규모의 SRI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며 KB증권은 차입금 상환을 위해 3월 3,0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에 SRI 채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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